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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느니라

나    운   영

   

    안익태 선생이 60 고개를 눈앞에 바라보며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는 1932년 미국에서 애국가를 작곡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1936년에 그 애국가를 주제로 한  <코리아 환상

곡>을 작곡하여 2년 뒤에 초연한 이래 줄곧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을 비롯하여 남미, 북미, 

일본에서까지 — 외국인들로 하여금 애국가를 우리나라 말로 합창하게 하여 — <코리아 환상곡>을 연주함으로

써 민족과 조국의 이름을 세계만방에 떨치다가 홀연히 가고 말았으니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선생은 왜 일찍 가셨을까? 그다지도 정열적이고 건강하던 그가 어찌하여 홀연히 가야만 했을까? 그가 주재하

던 제4회 국제음악제가 국내 음악인들의 불 협조와 냉대로 말미암아 졸지에 유산되고 말았을 때 그는 지병 아닌 

홧병을 얻어 영국에서의 자작 교향시  <논개> 지휘를 마지막으로 쓰러졌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내 스페인에 귀화하지 않은 애국자 안익태 선생의 제2의 고향인 마요르카에는 그가 죽은 직후  「안익태 거

리」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을 들을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성경말씀이 되새겨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선생이 가신 지 10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 음악계는 과연 얼마나 변했는가? 

세계적 지휘자를 잃은 우리 악단이 어찌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풍운아요 망명객이었던 그의 유해가 아직도 이국 타향에 쓸쓸히 묻혀 있으니 이를 하루바삐 조국 강산에 옮겨 

모시는 일을 서두르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여론을 일으켜야겠다.

    선생은 가셨으나 선생의 혼을 애국가를 국가 대신으로 부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길이길이 살아남을 

것이다.

<1975. 9. 17 경향신문>

(부록) 70년대의 한국 ・ 한국인 (III)

문: 새로운 세대에게 줄 말은 무엇인가?

답: 작곡분야에 있어서 소위 전위음악이나 전자음악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먼저 전통적인 기법에 의한 

     착실한 작품, 자타를 기만하지 않는 양심적인 작품을 쓰려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현대음악을 한국

     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한국적인 작곡기법 

     즉 한국적인 선율법, 화성법, 대위법, 악식론, 관현악법, 작곡법 등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외화내허한 작품을 

     쓰려 들지 말고 감각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유행에 대해 누구보다

     도 예민해야 하지만 그 유행에 말려 들어 가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은 도저히 쓸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월간 중앙) 


